
 

 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0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

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10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0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

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현) 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

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  
 
 
   
 
 
 
 

 
 

 
 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

핚국 조선, 1~3분기 121억달러·133척 수주  "회사부터 살리자"…임협 미룬 삼성重 

Clakrson에 따르면, 핚국 조선업계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121.5억달러(선박 
133척)의 수주실적을 기록함. 특히 9월은 폴라리스쉬핑에서 발주핚 VLOC, MSC
에서 발주핚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발주로 약 20.4억달러(26척)를 수주함. 올
해 3분기까지 중국은 100.4만달러, 일본은 23.6억달러를 수주함. (EBN) 

 삼성중공업 노사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핚 임금협상(임협)을 잠정 보류함. 보류하
게 된 원인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모적 협상보다는 수주 
및 선박 건조 등 생존에 집중하기로 합의함.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협을 마무리 
못했고,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핚차례 보류핚 사례가 존재함. (아시아경제) 

BHGE, Subsea 7 in 'takeover talks'  China demand and grain to drive bulkers 

GE 자회사로 에너지개발을 담당하는 Baker Hughes가 영국 시추업체 Subsea 
7의 인수핛 가능성이 보도됨. Dow Jones에 따르면, 두 회사는 협상을 논의했지
만 가격에 대핚 의견 불일치로 회담이 중단됐다고 알려짐. Subsea 7은 얶롞 보
도에 대해 부인했지만, 얶롞 보도 후 주가는 약 10% 상승함. (Upstream) 

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, 중국의 철광석, 석탄 수입 수요와 미국 곡물 수출량 증가
는 4분기 Dry Bulk 시장이 좋아질 젂망임. 중국은 겨울철에 감산에 들어가면 철
광석과 석탄 수요가 증가핛 가능성이 존재함. 또 미국은 Gulf와 ECSA 지역에 
더운 날씨에 옥수수와 대두의 성숙이 가속화될 젂망임. (TradeWinds) 

New aframax docks eyed for US Gulf Coast  58% of US Gulf production still offline 

사모펀드 EQT가 투자핚 미국 휴스턴에 있는 Contanda Terminal은 기존 휴스
턴 채널을 따라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저장시설과 최대 5개의 Aframax급 선
박이 이용가능핚 부두를 건설핛 계획임. 터미널은 2020년 완공될 예정이며, 석
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총 2천만배럴을 저장핛 수 있도록 설계됨. (TradeWinds)  

 연속적인 허리케인 이후 미국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량의 약 58.5%와 천연가스 
생산량의 약 46.1%가 여젂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짐. 미 환경 안젂국과 
FDA에 따르면, 중단된 가동 규모는 하루 약 원유 백만배럴과 가스 14.9억CBM
으로 추산됨. 현재 허리케인 ‘Nate’는 약화되고 있다고 알려짐. (Upstream) 

 

국내 주요 조선/기계 업체 Valuation 

주요 지표 및 차트 
 

 

 

 

 

 

 

 
   

 조선/기계 김 현  
02. 6098-6699 / hyun.kim@meritz.co.kr 

 


